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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6) 61-68 역사적 사고에서 가장 금기시되는 것은 바로 '모더니즘'이다. 즉 오늘날의 가
치로 고대인의 말과 행동을 평가하는 것이다. A. K. Dickinson와 같은 영국 학자들은 학
생들의 역사적 이해 수준을 6단계로 나누었다. 헛갈리고 난해한 과거, 무지몽매한 과거, 
개괄적인 고정된 이미지, 일상적인 경험이 녹아있는 과거, 제한된 역사에 대한 공감, 시대
적 맥락이 녹아든 역사에 대한 공감이다.26) 앞의 세 단계는 자기중심적인 경향이고, 뒤의 
세 단계는 자기중심주의에서 벗어나 현재인과 고대인 사이의 대화를 향해 나간다. 
이문화 교류와 역사 교육의 놀라운 유사성 때문에 역사 교육이 기르고자 하는 이해능력은 
바로 이문화 교류에 필요한 공감 능력이다. 이 두 개념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일부 국가
의 역사(사회학)과정 기준에 공감 능력을 바로 역사 교육 목표로 포함시켰다.*

이해는 현대사의 핵심 능력이다. "20세기 서양 역사의 기능은 판단에서 이해로 바뀌었다.
"27) 이해는 근대사의 중요한 기능이자 "다른 학문과 비교할 때 가장 구별되어야 하는 역사
학의 특성"28)이다. 딜타이(Dilthey)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자연을 설명하고, 정신생활을 
이해한다."22) 정신적 차원의 것은 이해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깊은 이해는 한 사람이 다
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해(Understanding)와 밀
접한 관계 를 가진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동정(Sympathy)이고 하나는 공감(Empathy)
이다.* 동정이란 '이심전심'을 말하는데 자아를 참조물로 하는 것이다. 즉, 비슷한 상황에
서 나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것이다. 공감은 '역지사지, 입장바꿔 생각하기'로 자신을 잠시 
내려두고 타인이 처한 상황에 들어가 다른 사람의 내적 경험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요컨
대, 동정은 자신의 경험을 얻고, 공감은 타인의 경험을 얻는 것이다. 진정한 이해는 주로 
후자를 가리킨다. 하지만 동정이라고 하면 진인각(陳寅恪)의 '이해의 동정'을 떠올린다. 진
인각의 '이해의 동정'에 대해 "이른바 진정한 이해는 명상 속에 있어야 하며, 고대 철학과 
같은 영역에 있어야 하지만, 이와 같은 지론은 너무 고통스럽게 외로워 동정을 표하게 된
다."29)279, 진인각의 핵심 개념은 '같은(동일한) 영역'과 '고통스럽게 외로움'에 있다. 진인
각은 일종의 '견강부회'적인 '동정'(우리가 말하는 '동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비판했다. "그 
자신이 경험한 시간, 그가 살고있는 환경, 그가 영감을 준 것을 바탕으로 옛사람들의 의지
를 추측하고 해석한다." [24]279-280 
이문화 교류학에서도 비슷한 구분을 하고 있다. 미국의 유명한 이문화 교류 연구학자인 밀
턴. J. Bennett은 "동정은 유사한 가정에서 비롯되고, 본질은 자기중심적이다. 공감은 차이
의 가정에서 비롯되고 타인의 경험에 참여한다. 이문화 교류에 필요한 기술은 동정보다 공
감이다." 
(16)128-147

26) [영국]A.K.Dickinson, 이성의 역사이해와 역사교학[J], 주맹령(周孟玲) 역, 대북, 청화역사교학, 
1996(6).

* 국제 구조에서는 민족국가를 주요 단위로 하고, 국가 정체성은 계속해서 존재한다.
* Empathy는 중국어의 동리심(同理心), 신입(神入)으로 번역했다. 
27) 왕가봉(王加丰), 이해 – 20세기 서방역사학의 추구[J], 북경, 역사연구, 2001(3).
28) [독일] 야콥 요르단스, 역사학과 기본개념사전[M], 맹종첩(孟钟捷) 역, 북경, 북경대학출판사, 

2012.
29) 진인각(陈寅恪), 김명관(金明馆) 총고 2편[M], 북경, 생활·독서·신지삼련서점, 2001.


































































































































































